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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Z31 마그네슘 재의 표면 거동

Surface Behavior of AZ31 Magnesium Alloy Sheet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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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록 :    마그네슘은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원소로 가볍고 비강도가 강하며 인체에 무해하고 자  차폐 효

과가 크기 때문에 정보기기의 외장재로 각 을 받고있는 소재이다. 많은 장 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 환경에서 부식이 

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식성을 확보하는 표면처리가 요구된다. 마그네슘 소재는 산 항성이 매우 취약하나, 알칼리

에서는 상당히 안정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. 마그네슘은 산화성이 상당히 큰 속으로 표면에는 어느 경우든 자연산화

막이 존재하며, 자연산화막의 두께와 조성은 표면 노출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화한다. 일반 인 자연산화막의 경

우는 산화마그네슘, 수산화마그네슘, 탄산마그네슘등으로 구성되고, 소재의 표면이 어떤 공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그 구

성과 산화막 층의 두께가 변화한다.

   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마그네슘(AZ31) 재는 스트립캐스  방식으로 주조되어 재로 생산되며, 후속 압연 공정을 통하여 

두께별 박 의 제품으로 생산 공 된다. 코일 혹은 시트의 형태로 공 된 마그네슘 재(AZ31)는 성형을 통하여 제품으로 성

형되며 이 때 가공된 재 성형품의 표면 품질은 합 의 차이와 생산 공정의 차이로 인하여 마그네슘 다이캐스 재(AZ91)와

는 상이한 표면 품질 특성을 가진다. 마그네슘 재는 온간압연(∼300°C)을 통하여 박 으로 가공되며, 온간 압연에 사용된 압

연유등은 버핑공정에 의하여 제거된 후 공 된다. 그림은 AZ31 마그네슘 합  재의 스트립캐스  공정에 의한 생산 공

정이다.

Mg Strip casting process

    장기간 보 된 버핑 재의 표면에서 마그네슘 산화물로 추정되는 침상(편상)의 부식생성물을 확인하 으며 이는 

산  알칼리 침지등의 공정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. 한 알칼리 침지 실험에서 알칼리도가 높아질수

록 마그네슘 표면 산화막층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찰하여, 마그네슘 소재가 강 알칼리 조건에서 안정하지 않음을 

확인하 다. 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알칼리에서도 표면 반응을 수반하는 소재의 특성이 표면처리 공정 설계시에 고

려되어야 할 것이다. 

    표면처리는 공정의 특성상  단계의 소지 표면 특성과 하게 연 이 되어있는 공정이다. 특히 마그네슘 소재
는 표면처리 공정에 상당히 민감한 재료로,  공정에서의 마그네슘 표면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재상의 마그네슘 

AZ 31 합 의 표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.
     본 연구에서는 포스코에서 생산되어 재로 공 되는 AZ31 마그네슘 합  sheet의 표면 상태와 연구를 통하여 알아낸 마그
네슘 합  재의 표면 거동에 하여  소개하여 재상 마그네슘 표면에 한 이해를 높이고 마그네슘 합  재를 이용한 제
품의 표면처리 공정의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.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